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25.(수) 11:00

(2025. 6. 25.(수) 석간)
배포 2025. 6. 24.(화) 16:00

과기정통부, ‘무선전력전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테스트) 시설’ 첫삽

- 6.25.(수),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 착공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6월 25일(수)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

기획과장,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

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착공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5일(수) 11:0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
▸ (참석자)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

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 등 100여명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설로 부지면적 12,896㎡, 건축면적 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주요 내빈 시삽 

의식(세리모니)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축사에서 “무선전력전송은 스마트폰, 착용형(웨

어러블) 기기에서 생활가전,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태양광, 위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라며,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이 구축되면,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경우 (044-202-4920)

전파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성교 (044-202-4926)

   



붙임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개요

□ 개요

○ (수행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 전담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총3년)

○ (총사업비) 150억원 (국비 75억, 대구시비 25억, 민자 50억)

○ (사업위치)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

※ 부지면적 : 12,896㎡(약 5,878평), 건축면적 : 880㎡(약 266평)

□ 추진내용

○ (구축목적)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플랫폼모델 개발 및 실환경 테스트베드를 구축ㆍ운영

- 자동차, 산업용 로봇, 카트 등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를 구축

○ (구축방안) 전용 건물 신축 및 실환경 테스트 및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

- 송·수신 전력변환 모듈, 송·수신 패드, 병렬 제어기 등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환경 테스트베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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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조감도] [테스트베드 시험 환경]


